
이코바이오, 천연 항균물질 국내 첫 개발

세균의 저항력을 높이는 항생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벤처기업이 항생제

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물질을 개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1999년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이코바이오(대표 김광윤)는 그동안 생물, 화학, 정밀화

학, 농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천연항균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에게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어 일본, 한국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로 천연항균물질 사용은 앞으로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해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국에서는 양돈분야에서 사료에 물질을 첨가해 깨

끗한 고기를 생산하는 실험에 성공해 그 적용분야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연물의 산업적 적용에도 눈길을 돌려 적조 제거제인 [알티]를 개발해 적조현장에서 시범적용해 나름대로

그 성능을 입증했다.

이코바이오는 천연물질의 기능성을 고도화해 인간에게 적용해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축산·수산·농업에서

의 성공을 식품·인체·의약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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